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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장부품용 연자성 소재 및 개발 동향

김영민*, 김형석, 김신규, 김미루, 정연준, 이두환

현대ㆍ기아자동차 ㈜

파워트레인, 차체, 섀시 중심의 기계제품이었던 자동차는 오늘날 전장부품의 원가비중이 30%까지 늘어난 

전자제품이 되고 있다. 전장이란, 한 마디로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및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. 전장부품의 

비중이 2020년에는 모든 자동차 평균적으로 50%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, 그야말로 자동차는 이제 달

리는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이토록 빠른 자동차 전장화 추세에 맞추어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, 차체 내

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부품은 효율이 높고, 가벼우며,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. 그 중 대표적인 부품으로는 

연자성 분말로 제조하는 인덕터를 들 수 있다. 친환경차 전력변환시스템에서 인덕터 부품은 차량의 연비와 효

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, 멀티미디어시스템에서는 노이즈 전류를 선택적으로 제거하

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. 인덕터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는 크게 연자성 합금과 연자성 페라이트 소재로 구분되며, 

이 소재들은 사용되는 부품 환경조건에서의 투자율과 철손 특성이 특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.

본 발표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에서 사용중인 대표적인 연자성 소재와 특성을 소개하며, 더불어 앞으로의 

개발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. 




